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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건설 2조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대토론회 계획(안)

□ 행사 목적

ㅇ 해외건설 수주 1조달러 시대를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, 2조달러

조기달성을 위한 미래전략 등을 공유 ·논의하는 대토론회 개최

□ 행사 개요

 ㅇ (행사명) 해외건설 2조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대토론회

 ㅇ (일시/장소) 5.16(金) 09:30~12:10(오찬 12:10~13:10) /웨스틴조선 오키드룸(2F)

 ㅇ (주최·주관/후원) 해외건설협회, KIND 공동 / 국토교통부

 ㅇ (참석) 국토교통부 장관, 국회의원, 건설 및 엔지니어링사, 공기업,

학계, 금융기관, 언론사 등 해외건설 관계자 150명

 ㅇ (행사컨셉) 1부 - 해외건설 2조달러 조기달성을 위한 미래전략과 과제

2부 - 고부가가치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개발 활성화 전략

 ㅇ (주요내용) 축사, 기념촬영, 대토론회, 오찬 등

시  간 주  요  내  용 비  고

개회
행사
(25‘)

09:25∼09:30 ( 5‘) ▪ 내빈 입장, 개회, 국민의례, 내빈 소개 사회자

09:30∼09:50 (20‘)
▪ 개회사(해건협 회장), 환영사(KIND 사장), 
   축사(국회의원), 축사(장관), 기념촬영

세션 1 09:50∼10:50 (60‘) ▪ 발제 1(15‘), 발제 2(15’), 토론(30‘) 발제자, 토론자

휴식 10:50∼11:00 (10‘) 휴식시간 및 장내 정리 사회자

세션 2 11:00∼12:00 (60‘) ▪ 발제 1(15‘), 발제 2(15’), 토론(30‘) 발제자, 토론자

폐회 12:00∼12:10 (10‘) 폐회 및 장내 정리 사회자

오찬 12:10∼13:10 (60‘) ▪ 오찬 참석자 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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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대토론회 세부 일정(안)

시  간 내   용

09:50~10:50 ‘60

 [세션1] 해외건설 2조달러 조기달성을 위한 미래전략과 과제

발제 1 (15‘)

 해외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역할과 과제
  · 해외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관점에서 각 관계자의 역할과 과제
  · 한국 건설기업과 민간 금융사의 ‘Team Korea’를 구성을 위한 논의
 발제자┃김종필 키움증권 팀장

발제 2 (15‘)

 해외건설 수주 2조달러 조기달성을 위한 기업의 미래 전략
  · 지정학적 위험, 선진 건설사, 후발주자 등 글로벌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
  · 장기 저성장 국면의 시장 대응을 위한 기업의 중장기 수주전략
 발제자┃장영 GS건설 상무

토론(30‘)

 해외건설 수주 2조달러 조기달성을 위한 미래전략과 과제
 · 한국 건설기업 수주 경쟁력 확보 및 해외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
 · 장기 저성장 국면의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
  좌장┃한승헌 연세대 교수

  패널┃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, 정순영 수출입은행 부행장,

       임병우 김앤장 변호사, 윤학선 국가철도공단 본부장
       * 발제자 2명 토론 참석

10:50~11:00 ‘10 휴식 시간

11:00~12:00 ‘60

 [세션2] 고부가가치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개발 활성화 전략

발제 1 (15‘)

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현황, 트렌드, 및 향후전략
  ·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해외투자개발사업 현황 및 트렌드 분석
  · 주요 투자의사결정 요소 도출, 보완 방향, 지원방향 제시 및 확대 전략 제언 
 발제자┃이승환 KIND 실장

발제 2 (15‘)

 도시개발사업 우수사례 및 진출확대 방안
  · 스타레이크, 허드슨야드, 행복도시 등 도시개발 우수사례 검토
  · AI, 기후변화 대응 기술력 등 진출 확대 방안 제시
 발제자┃임재빈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부원장

토론(30‘)

 고부가가치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개발 활성화 전략
  · 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 분야의 의견 청취 
  · 민간, 학계, 연구원, 금융, 공기업 등과 향후 발전방향 논의
  좌장┃성장환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

  패널┃오성익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, 
        차호수 한화자산운용 팀장, 손태홍 건설산업연구원 실장,   

  김영기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
       * 발제자 2명 토론 참석

*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


